다시 찌질함의 정석
“내 뒷통수, 네 뒷통수”
인간의 찌질함에 대해 꺼내는 못 다한 이야기
‘그 친구가 그럴 줄은 몰랐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너한테만 말해주는 건데’
 누구나 한 번 쯤은 겪어보았을 법한 사람의 궁상맞은 단면들을 조명하는 ‘찌질함의 정석’ 시리즈의 새로운 이야기는 바로 뒷담화다.
 누구나 한번쯤 가해자도 되어보고, 피해자도 되어보는 그런 것이 바로 뒷담화에 관한 내용이 아닐까 싶다.
자켓 촬영 때문에 밀려난 발매 일정
방구석은 이번 앨범의 자켓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실상 음악이 완성된 다음에도 자켓 제작일정을 맞출 수 없어서 앨범의 발매 자체가 밀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앨범의 자켓 촬영을 위해 4개월간 3밀리미터 길이로 머리를 스스로 삭발하는 법을 터득하며 자신의 뒷통수를 촬영하여 앨범의 자켓에 넣을 계획을 세웠으며, 고가의 바리깡을 구매하는 등 음악에 대한 투자보다 이번 자켓에 과하게 공을 들여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는 후문이다.
평범한 음악에 가미된 뒷통수를 치는 효과
이제는 조금 정형화되어 잡혀가는 듯 보이는 방구석의 음악 스타일인 미니멀한 밴드 음악으로 시작하는 이번 곡은 평범한 논조로 진행되어가나 곡 제목과 마찬가지로 ‘뒷통수’를 때리는 브릿지를 보여준다
보틀넥 슬라이딩 주법으로 연주된 브릿지의 기타 연주는 듣는 이로 하여금 이전까지의 음악에서 느꼈던 평범함을 벗어버리는 하나의 장치로 사용되고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슬라이딩 주법으로 연주된 기타가 실상 연주하는 음계는 곡에서 사용된 음계와 동떨어진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틀린’ 음악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워낙 뻔뻔하게 노래를 부르는 방구석의 보컬 덕분에 기사회생하고 이런 식의 미사여구를 붙여 듣는 이들의 ‘뒷통수’ 를 노리는 기회도 얻었다.
찌질함에 대한 접근은 자신에 대한 성찰
방구석은
 “요즘에는 배운게 많으면 멍청해지고 돈이 많으면 쪼들리는거 같다”
라고 말하며 다음 주제를 암시적으로 이야기 해주었지만, 요즘 들어 함정카드를 많이 꺼내고 다달이 발매하기로 했던 앨범이 한낱 바리깡 때문에 밀리는 등,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방구석의 행보로 인해 다음 앨범에 대한 기대치는 이미 바닥을 쳤다.

이미 풀렝쓰 앨범을 호언 장담했지만 아직까지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풀렝쓰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방구석은 ‘찌질함을 몸소 실천하는 중’ 이라고 둘러대며 도망치듯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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